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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부평역 지하상가에 등장한 네 발로 걷는 정찰로봇
- 인천시,‘AI·5G 기반 대규모 로봇실증사업’개시 - 

- 부평역, 지하상가서 내년까지 감시‧안내‧배송‧제빵‧웨어러블 총 5종15대 로봇 투입 -

인천 부평역 지하상가에 안내로봇, 배송로봇과 감시정찰로봇이 등장

해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5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정부 공모

사업으로 선정된 『AI·5G기반 대규모 로봇실증사업』출범식을 개최

했다고 밝혔다.

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지난 5월 선정된 『AI·5G기반 대규모 로

봇실증사업』은 쇼핑몰, 대형역사 등 시민이 자주 찾는 시민밀접시설

에 다종·다수의 로봇을 도입해 시민 편의 증진 및 사회문제 해결을 

도모할 뿐만 아니라 로봇 대중화를 통해 서비스 로봇 전문기업을 육

성하는 것이 목적이다. 

사업 규모는 19억 원으로,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인천 부평역과 

지하상가에서 안내로봇, 배송로봇, 제빵로봇, 웨어러블로봇, 감시정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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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봇 등 총 5종 15대의 로봇 실증을 진행하며, 인천테크노파크, 인천

교통공사, 한국전자기술연구원, ㈜유진로봇 및 ㈜시스콘이 공동으로 

수행한다.  

이번 사업을 위해 인천시는 로봇 실증의 현장기지로 활용할 ‘인천 

AI·5G 로봇실증 지원센터’를 부평역 지하상가에 구축했다. 센터 내

에 다양한 실증로봇들과 함께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로봇의 센서와 

영상정보를 실시간 수집, 제어하기 위한 통합원격관제시스템도 설치

완료했다.

이로써 내년까지 부평역 및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통합원격관제시스템

을 활용한 실증로봇 5종의 임무 수행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.

실증로봇별 임무를 보면 ▲감시정찰로봇은 역사 내 순찰을 ▲배송로

봇은 지하상가 점포 간 물품배송을 ▲제빵로봇은 로봇빵 제조를 ▲웨

어러블 로봇은 역무원 및 상인들의 고강도·반복작업 보조를 ▲안내

로봇은 방문객의 길 안내를 수행한다.

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출범식 자리에서 “로봇은 우

리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수단으로, 이번 실증을 통해 사회적 문

제를 해결하는데 로봇을 적극 활용하게 될 것이며, 장기적인 경기 침

체 상황에서 지하상가에 다수·다종의 로봇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제

공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“앞으로

도 로봇산업 발전과 로봇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

지 않을 것”이라며 참여기관들을 격려했다. 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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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참고자료

□ 실증로봇 : 5종 15대

❶안내로봇 ❷배송로봇 ❸제빵로봇 ❹웨어러블로봇 ❺감시정찰로봇 원격통합관제(5G)

3대 4대 1대 6대 1대 -

[안내로봇] 시민에게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출구 및 상가 위치 안내

[배송로봇] 이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서 로봇에 접속하여 배송로봇을 호출하고, 

경로를 지정하여 물품을 싣고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을 통해 이동하는 기능 수행

[제빵로봇] 무인시스템으로 로봇이 빵을 제조하는 과정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제조한 빵 제공

[웨어러블로봇] 역무원 또는 지하상가 내 작업자가 반복적인 작업이나 선로 보수, 

물건이송작업 등 고강도 작업을 할때 착용하여 수행

[감시정찰로봇(4족 보행)] 계단주행기능 및 카메라, 센서를 통해 역무원을 대신해 

역사 내를 수시로 순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
[통합원격관제시스템] 5G통신망을 기반으로 로봇(5종 15대)의 센서 및 영상 정보를 실시간 

수집, 관제하는 시스템/AI(인공지능) 기능 탑재하여 오류, 이상 상황시 원격으로 로봇 제어 


